
일본 기업·경영 동향

기 업 경 영 정 보

□ 일본의 전자 상거래 동향과 전망1)

최근 실적과 동향

- 2001년 실적을 보면, 경기 악화 등으로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나, B2B는

전년비 약 60% 증가, B2C는 약 80%로 크게 신장

·(일본 경제산업성 발표) 전자 상거래의 시장 규모는 B2B가 전년비 58%
증가한 34조엔, B2C가 80% 증가한 약 1조 5,000억 엔이었음

·불황의 심화 등으로 1년전에 예측된 시장 규모에 비해 B2B는 약 5%,
B2C는 약 15% 하회

- 2001년 B2B는 전년비 약 60% 증가

·2001년 업종별로 전자거래화율(EC화율)을 보면, 전자·정보기기(24.1%, 15

조엔), 자동차(30.5%, 13.5조엔)이 EC화를 주도

·한편, EC화율은 낮으나 간접재의 인터넷 거래 붐에 편승한 紙·사무용품

이 거래액에서 2000년의 약 8배(0.75%, 1,340억 엔)로 급신장

·이밖에 화학, 기계, 철·비철금속 등도 전력 사업자 등 대형 수요자의 부

품 조달 EC화 진전에 힘입어 대폭 신장

·특정 기업간 인터넷 거래가 급신장되고, 반면, 불특정 다수의 매매자 거래

를 중개하는 시장은 부진

→ 혼다는 부품 메이커등 국내의 1차 거래 산대와 개발, 생산, 구매, 물류

등의 정보 유통을 통합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

→ 히타치 제작소는 연간 조달액의 약 95%가 인터넷 거래로 충당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약 10%가 공개 견적서를 통해 거래되는데 향후 2003년
20%까지 늘릴 계획

- 2001년 B2C는 약 80%로 크게 신장

·2001년 시장 규모는 전년비 80% 증가한 1조 4,840억 엔으로서, 경기 침체

1) 日本經濟新聞(2002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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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도 1년전의 예상을 약간 상회하는 순조로운 확대세 지속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은 없었으나 의료·악세사리 분야에서

click and catalogue' 방식이2) 2배 이상으로 시장 확대됨

·B2C는 꾸준하게 이용자나 취급 분야를 넓혀가고 있음

→ 樂天이 운영하는 樂天시장에서 매도된 판매액은 2001년 전년도의 2.6
배인 약 600억 엔에 달함

→ 세실社는 2002년 인터넷 경유 매출액이 100억 엔

→ 인터넷 옥션의 대표 주자인 야후 옥션은 등록자가 100만명을 넘었고

상시 출품 상품수는 300만 점에 달함

전망 : B2B, 2006년 125조엔 규모로

- 일본의 B2B 시장은 2001년 34조 엔에서 2006년에 약 3.5배인 125조 엔으

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과 NTT 데이터 경영

연구소(동경)은 최근 일본의 전자상거래(EC)의 실태 조사 결과 및 시장

예측을 발표

·일본의 기업·개인간 거래(B2C)도 2006년 16조 엔으로 2001년 실적의 약

10배로 확대될 전망

·B2B의 경우 자재나 부품 조달 등을 목적으로 잠재 매매 기업이 인터넷으

로 상담한 전자시장(e-Commerce)의 거래 실적은 작년 4조 엔에서 2006년
13.6조 엔으로 B2B 전체의 약 10%를 차지할 전망

- 예상되는 B2B의 확대 저해 요인과 과제

·(저해 요인)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용비가 높고,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의

지연, 상관습의 복잡성이 EC화를 저해할 것으로 보임

·(극복 과제)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 저렴하게 정

보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정비가 필요

- 기업·행정기관간 전자 상거래(B2G)

·B2G의 규모는 2001년 60억 엔 정도에서 2003년을 분수령으로 급격하게

확대될 것이며 2006년 6조 엔을 넘을 전망

2) 대형 카탈로그 통신판매(通販) 사업자가 소비자에 종이 카탈로그를 송부하고 주문은
인터넷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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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토교통성이 공공 공사에 대해 2004년까지 전자 입찰을 도입, 건설

관련 B2G가 2006년에는 89.9%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

전망 : B2C, 16조 엔 규모 예상

- B2C 전 부문의 고른 성장 예상

·B2C 시장은 향후 5년간 약 10배인 약 16조 엔으로 확대될 전망

- 모바일 시장은 향후 5년간 2001년 대비 약 27배로 신장될 전망

·B2C 가운데에서도 인터넷에 접속하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는 모바일 시

장은 향후 5년간 작년이 약 27배인 약 3조 2,390억 엔으로 전망

·2001년에는 착신 멜로디나 대기 화면 등 엔터테인먼테계의 콘텐츠가 전체

의 71.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시장 규모도 前年의 2배로 확대

→ 여행의 예약·판매는 10%로서 배증되었으며, 이벤트 티켓 예약 등의

서비스도 크게 늘어나고, 또한 카탈로그 통판 업자 등에 의한 모바일

참여도 본격화됨

·2006년 다양한 모바일 커머스의 보급이 이루어져 엔터테인먼트의 비율은

14.3%까지 떨어질 것임

→ 레스토랑이나 골프장의 예약 등 서비스가 26.3%, 여행은 23.5%로 확대

→ 서적·음악(6.7%), 의류·악세서리(4.1%), 선물 상품(0.5%), 식료품(4.4%),
취미·잡화·가구(3.2%) 등 모바일에 의한 거래도 증가

< B2B 전자상거래시장의 구성 변화> < B2C 전자상거래시장의 구성 변화>

(임진국 : jklim@hri.co.kr ☎ 031-288-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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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VD 시장 선점을 위한 규격 통일 합의3)

韓·歐·日 기업간 大容量 DVD 규격 통일 합의 도출

- 한국·유럽·일본의 10 개사가 2003년 상품화를 지향하여 중국 메이커의

추격에 대항하기로 함

·마쓰시타 전기산업, 소니 등 일본 업체를 포함하여 유럽·한국의 전기 대

형 10개사는 현재 약 6배의 기록 용량을 보유한 DVD(디지털 다용도 디

스크)의 규격 통일에 합의하였음4)

·사실상 세계 통일 규격이 탄생, 포스트 VTR'이라 불리우는 DVD 녹화 재

생기의 보급이 본격화될 전망임

·참여사는 2개사 외에 도시바, 히타치제작소, 파이오니아, 샤프, 네덜란드의

필립스, 프랑스의 톰슨 멀티미디어, 한국의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이며,
10 개사는 기술 사양을 발표, 공동 개발팀을 결성 예정

- (주요 내용) 10개사는 공동으로 기술 사양을 결정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

한 고속 대용량(Broad Band) 시대의 녹화 재생 장치를 2003년에 실용화할

계획임

·개발 대상은 편면 30 기가바이트의 기록 용량을 보유한 디스크와 녹화 재

생기(레코더)인데, 정보의 기록·재생에 청색 반도체 레이저 라고 불리우

는 첨단 부품을 이용하여 용량을 늘림

·CD나 현재의 DVD와 동일 크기의 디스크로 BS(방송위성) 디지털 방송과

유사한 고화질 영상을 약 40시간 기록할 수 있음

·가격은 당초 20만 엔대로 결정될 예정임

·이에 따라, 가정용 영화 기록 장치의 主役이 VTR에서 DVD로 이동할 것

으로 예상됨

3) 日本經濟新聞(2002년 2월 16일자)
4) 기존에는 차세대의 대용량 DVD 상품화를 위해 1)마쓰시타, 2) 도시바, 3)소니·샤

프·파이오니아 연합 등 3개 진영으로 재편되어 개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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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중국 추격에 국제적인 위기감이 형성됨

·한국·유럽·일본의 전자 10 개사는 포스트 VTR'의 핵심인 대용량 DVD
레코더의 제품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중국세의 저가격 공세에 위협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

·세계 디지털 가전 시장에서 중국 업체가 급속도로 성장, VTR이나 재생 전

용 DVD(디지털 다용도 디스크) 플레이어 등 일본세의 강점 분야에서도 중

국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함

·제1 세대 DVD인 재생 기기는 치열한 패권 경쟁 결과 여러 규격이 난립하

였다가 1996년 통일 규격 기기를 발매하였으나, 제2 세대의 녹화 재생기는

규격 통일에 실패, 99년말 이후 개별 상품화함

·이러한 혼란을 틈타 중국세가 기존의 절반 이하인 100달러 미만 가격의 재

생 기기를 2000년경부터 미국에서 발매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일본 업체의 DVD 사업이 수익 악화에 직면하였으며, 차세대의

대용량 DVD 상품화를 앞당기지 않으면 녹화 재생기에서도 중국 업체의

추격에 휘말리게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됨

- 개별적인 개발 방식의 한계 인식

·DVD의 재생 방식은 통일되어 있으나 기록 방식은 1)마쓰시타, 도시바 등,

2)파이오니아와 샤프, 3)소니와 필립스 등 3가지 규격이 병존

·이로 인해 마쓰시타의 장치로 기록한 디스크를 소니 제품에서는 재생할

수 없어, 소비자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음

·이에 따라 2001년 일본의 재생 전용 플레이어 시장이 전년의 약 2 배인

157만 8,000 대에 달한 것에 비해 녹화도 가능한 레코더는 13만 1,000대에

머물러 있음

·각사는 이제까지 대용량 레코더도 개별적으로 개발되어 왔음

- 생존을 위한 효율성 제고

·마쓰시타와 소니는 가정용 녹화 기기 분야에서 1980년대의 VHS 對 베타

전쟁 을 재연하여 90년대 전반에는 DVD 기본 규격에서 주도권 경쟁을 전

개한 바 있음

·그러나, 차세대 대용량 DVD에서는 규격을 통일해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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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부품 공용화로 제조 비용을 절감하여 저가격화를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규격이 통일되면 어떠한 메이커의 장치로 기록한 디스크도 여타 메이커의

장치에서 재생 가능하게 됨

< 일본내 DVD 플레이어 및 레코더의 수요 예측>

(신광철 : kcshin@hri.co.kr ☎ 031-288-7340)

□ 일본 콘텐츠 산업의 성장5)

- 애니메이션 중심의 일본 콘텐츠 산업이 최근에는 음반, TV 프로그램,

잡지, 캐릭터 등으로 아시아 시장의 다각적인 공략에 나서고 있음

경기 불황에 따른 국내 음악소프트 및 출판, 영화 등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콘텐츠 산업은 다양한 제품으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있음

이의 배경에는 WTO에 가입한 중국을 중심으로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지

역의 거대 소비시장 형성과 일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이 한

몫을 하고 있음

5) 日本經濟新聞(2002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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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콘텐츠 산업은 아시아 시장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북경·상해 등 중국 5대 도시에서의 닛케이신문 조사에 따르면, 중

국 소비자들의 약 40%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일본의 동영(東映)애니메이션은 아시아 시장에서의 매출이

2000년 대비 50% 성장한 7억 8,000만 엔을 기록하였음

일본영화제작자연맹에 의하면 2001년도 영화 수출 추정액도 8,083만 달러

(170억 엔)로 1999년도의 7배에 달했으며, 높은 구미(歐美) 의존도에서 벗

어나 아시아 시장의 매출액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음반 판매에서도 신인 여가수인 우타다히카루(宇多田ヒカル)의 데뷔

앨범이 대만에서만 100만 장 이상이 판매되는 등 일본 콘텐츠 산업의 아

시아 시장 내 성장세를 실감케 함

- 이와 같은 일본 콘텐츠 산업의 성장에는 국제적 수준의 작품과 우수한

제작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임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 감독의 센(千)과 치히로(千尋)의 행방불명 은 애

니메이션으로서는 처음으로 베를린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함

애니메이션을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도쿄(東京) 미타카(三

鷹)시는 미야자키 감독의 미술관 설립, 관련 기술의 집중화 및 선진 매니

지먼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콘텐츠의 기획과 배급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종신고용제의 위기6)

- 일본 주요 기업의 과반수가 종신고용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월 중순 도쿄증권거래소(東 )1부와 쟈스닥

(JASDAQ)에 상장된 8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임

조사에 따르면, 19.5%의 기업만이 인재의 장기 육성을 위해 종신고용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반면, 과반수의 기업들(53.9%)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제도 변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남

6) 日本經濟新聞(2002년 2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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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많은 기업들이 종신고용과 연공형 임금제도의 한계를 알지만, 아직

워크 쉐어링(work-sharing)이나 업적 연동형 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됨

결국, 일본 내 노사간 새로운 고용과 임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었지

만 합의점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 도요타의 해외 판매 금융 강화7)

- 도요타는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에서의 독자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판

매 금융사를 신설함

도요타는 말레이시아·필리핀·덴마크·헝가리의 현지 판매금융사나 대형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자본 참여 방식으로 자동차 판매 금융사를 신설

할 계획이며, 이로써 전세계 25개국에 걸쳐 판매 금융사를 보유하게 됨

도요타는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3개국에서 독자 판매 금융

사를 통해 저리의 자동차 론(loan)과 독자 리스 상품을 제공할 계획임

덴마크와 헝가리에서 판매 금융사를 신설함으로써 도요타는 유럽 전역의

금융 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제고시키게 됨

(임종욱 : frontier@hri.co.kr ☎ 031-288-7348)

7) 日本經濟新聞(2002년 2월 22일자)


